
해인사판 고려대장경 화엄경 팔십변상도의 디지털시각화 및
전자불전 편찬을 위한 데이터 모델 개발 연구

-실차난타 역본 입법계품을 중심으로-



고려대장경

•고려 1233∼1248년 수기(守其)법사가 그 판각의 총 책임을 맡고 간행한 목판 불전이다.

•삼장(三藏)의 범위를 넘어 훨씬 다양한 대승 경전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과, 경전의 편찬 및 유통의 특성상 재편성(restruct) 성격이 특징적이다.

Example 1. 대장경의 편집을 위해 경전의 판본을 수집하고 교감작업 진행한 과정에 대한 기록은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을 남겨 놓고 있어 현재 거의 전래되지 않는 북송 관판과 거란본의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대장경이 고려대장경이다. 그리고 다른 대장경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법원주림(法苑珠林)』·『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속일체경음의(續一切經音義)』·『내전수함음소(內典隨函音疏)』 등은 고려대장경에만 수록되어 있다.

•고려대장경이체자전(高麗大藏經異體字典)』에 따르면 고려대장경은 그 이체자 폰트를 정리했을 때 그 수가 7만 자가 넘었고, 현재 정리되어 사용되는 글자 수가 3만 자에 이른다고 한다.

Example 2. 고려대장경 영인본(동국역경원,1976)을 저본으로 삼아 그 경판에 있는 글자 중 정자(正字)에서 나온 이체자로 판별되는 29,478자를 정리하였는데 해당 이체자가 파생된 정자는 7,486종으며 하나의 정자(鑿)에 무려 65자의 이체자가 파

생된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고려대장경」,의 전산화는 고려장을 구성하는 경전의 구성 순서도 원형 그대로를 지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해당 DB의 분류체계는 고려대장경 편찬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교감작업팀을 비롯한 총괄자 수기(守其), 또는 고려대장경」, 전산화 구현에

참여하는 여러 학자에 의한 ‘일련번호 수여’로 설계되었다.

그 예로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는 대장경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경번호순’으로 K.0001에서 K.1514까지 제공하거나 ‘경명순’으로 가나순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는 초조대장경의 함(函)보관과 배열 형태를 계승한 고려대장경이 천자문의 자에 의거하여 분류된 639가지의 함에 경전을 차곡차곡 나뉘어 배열된 형태를 띄고 있다.

•이 639가지의 함을 1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기준은 특정 시대에 편찬된 불전목록이 담긴 경이나 동일한 번역자의 불전을 모아 담긴 함 등 그 구성 내용에 있다.

•1,538종의 경전을 비롯하여 본래 해인사에 수장되었던 경전을 보판 목록을 작성하여 팔만대장경의 끝에 덧붙이고, 그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결과 총 K.1514종으로 정리되어 현재 디지털 장경 형태로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제공되고 있

다.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 이나 CBETA(中華電子佛典協會)이 종파(宗派)별 혹은 특정 경전에 귀속되는 속장경(續藏經)별 분류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경전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고려대장경은 경전의 일련번호나 가나순, 6종의 대분류에 의한 약 90종의 세부 주제분류에 의해 경전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체 1514종의 경전 중 747종만이 주제별 분류로 서비스된다.

•한국 불교의 통불교적 성격을 살려 고려대장경의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를 재편성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화엄경

• 『화엄경』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원어는 티베트본대방광불화엄경에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
마하바이뿔리야붓다아바탕싸까쑤뜨라(Mahāvaipulyabuddhavatamsakasutra)'이다. 그것을 해석하자면, '광
대하고 심오한 의미를 설하는 깨달은 님에 대한 장엄의 경'이 되며, 『화엄경』은 그 줄임말이다.

• 『화엄경』은 반야경전류의 공사상을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으로 파악하고 내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묘유(妙有)
로써 표현한 가르침이다. 이 경전이 현재의 방대한 형태로 완성된 것은 그 이전에 유통되던 유사한 형태의 독립
된 경전들을 집대성하고 증보하였기 때문이다. 

• 이 가운데 깨달음을 향한 님의 수행단계의 지평을 설한 『십지경(十地經)』과 선재동자의 구법여행을 주제로 한
『부사의 해탈경(不思議解脫經)』이 가장 먼저 성립되었다. 『십지경』이 확대되어 화엄경에 성립하면서 화엄경 안
에 『화엄경십지품(華嚴經十地品: Dasabhumika)』으로 남게 되었고, 『불가사의 해탈경』은 화엄경 뒷부분에 추
가되어 『화엄경입법계품(華嚴經入法界品: Gandavyuha)』이 되었다.

• 본 연구는 당 실차난타(實叉難陀, Siksananda) 역 『대방광불화엄경』에 해당하는 화엄경의 ‘십지품’과 ‘입법계
품’을 주된 텍스트로 활용하여, ‘화엄십지’의 수행과 그 실천인 ‘입법계품’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 기반
데이터베이스(Semantic Database)를 설계했다.



십지품

•『십지경(十地經)』(Daśabhūmikā)은 『화엄경』의 모태가 되는 경전이다.

•십지(十地)는 크게 본생십지, 본업십지, 반야십지, 화엄십지, 유가십지 총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화엄십지는 큰기쁨의 지평(歡喜地), 때여읨의 지평(離垢地), 새벽빛의 지평(發光地), 드높음의 지평(難勝地), 꿰뚫음의 지평(現

前地), 온거님의 지평(遠行地), 아니믤의 지평(不動地), 한슬기의 지평(善慧地), 빛구름의 지평(法雲地) 총 10가지의 수행의 지평으로

구성된다.

• 계행, 선정, 지혜, 공덕의 토대이자, 모든 부처님의 가장 성스러운 길(大正9; 544b)로서 그 지평 자체는 생사가 없고 공(空)하여 모

든 고통이 부수어지고 허공과 같아지고 삼세의 시간을 초월하고, 분별적 사유를 여읜 일체지자의 앎의 지평이다. 또한 모든 부처님들

이 실천행을 하는 지평으로 모든 분별적 사유를 여윈 적멸의 법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평은 보살의 힘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열리는 지평이다.

•처음 깨닫고자하는 마음을 내었을 때의 깨달음을 향한 존재의 의식의 지평이 바로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깨달음 지평

을 함축한다



1. 화엄경입법계품메타아카이브구현

• 본 연구는 당 실차난타(實叉難陀, Siksananda) 역 『대방광불화엄경』에 해당하는 화엄경의

『십지품』과 『입법계품』을 주된 텍스트로 활용하여, 『화엄십지』의 수행과 그 실천인

『입법계품』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 기반 데이터베이스(Semantic Database)를

설계하고, ‘입법계품’ 의 구법자 선재동자를 둘러싼 핵심적인 문학 전개 요소들을 시맨틱 네트

워크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화엄경 입법계품 메타아카이브』를 구현하였다.



주소:http://dh.aks.ac.kr/~sandbox/cgi-bin/Story01.py?db=s_soohyeon&project=g&key=석가녀구파

http://dh.aks.ac.kr/~sandbox/cgi-bin/Story01.py?db=s_soohyeon&project=g&key=석가녀구파


2. 화엄경입법계품전자불전편찬을위한데이터모델구현

•본 연구는 전자불전 편찬을 위한 데이터 모델 개발 연구로 『십지품』과 『입법계품』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입법계품 등장인물 사전』과 『입법계품 불교 용어 사전』을 개발하였다.

•그 선행 모델로 미디어위키를 기반으로 정토종계 전자불전사전을 개발한 신찬정토종대사전(新

纂浄土宗大辞典)을 참고했으며, 사전의 구성요소는 대만의 불학규범자료고와 가산불교대사림

[伽山佛敎大辭林], 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을 참고하였는데 이와 같이 해외에서 전자

불전을 편찬한 사례를 조사하고 본 연구에 활용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불교학자가 디지털인문

학적 연구와 불교학을 융합한 연구사례를 ‘Ⅲ. 불교와 디지털인문학’에서 논했다.



http://avatamsakasutra.com/wiki/index.php/분류:입법계품_등장
인물_사전

http://avatamsakasutra.com/wiki/index.php/분류:입법계품_불교_
용어사전



2. 화엄경입법계품전자불전편찬을위한데이터모델구현



3. 화엄변상도시각화아카이브

•본 연구는 고려대장경의 80화엄 변상도를 활용하여, 입법계품의 특정 권(卷)의 인물정보와 변

상도에 출현하는 인물을 연계하는 『大周新譯大方廣佛華嚴-入法界品변상도VR』을 개발했다.

•파노라마 공간에서 특정 보살을 클릭할 시 입법계품 전자불전 내에 수록된 보살의 정보로 이동

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며, 이는 『화엄경 입법계품 메타아카이브』의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클래스 Digital Illustration의 개체로서 의미 네트워크를 통해 시각화된다.



http://dh.aks.ac.kr/~sandbox/cgi-

bin/Story01.py?db=s_soohyeon&project=g&key=화엄변상도76권



연구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는 200,758자의 장편소설 한 권 분량인 『입법계품』을 구성하고 있는 로우 데이
터들을 온톨로지로 설계함으로서 각 요소를 개체화하고, 불전의 요소를 훨씬 시각적·의미적
으로 함축하여 표현하였다.

• 『입법계품』의 불전문학의 구조와 수행의 지평, 수행의 실천이라는 맥락을 『화엄경 입법계품
메타아카이브』구현을 통해 일견에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추후 『화엄경』과 같은
방대한 플레인 텍스트를 담고 있는 경전의 핵심적인 요소들과 그 요소들이 관계하고 있는 의
미를 파악하여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나 특정 경전에 담긴 불교사상적 맥락을 이해
하는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차기 연구: ‘신(信), 해(解), 행(行), 증(證)’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개발

•

‘본 연구의 『화엄경 입법계품 메타아카이브』는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로 개발하였는데, 이
‘수행’을 ‘신,해,행,증’으로 분류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Hierarchical database model)

과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불전을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계층형 모델을
통해 대장경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교학과 수행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차기에
진행하고자 한다.

• 신해행증(信解行證) 4가지 요소 중 불전에서 특히 강조된 요소를 고려하여 각 경전을 분류
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신(信), 해(解), 행(行), 증(證)’ 네 요소에 소속된 경전들을 일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Hierarchical database model)을 개발한다면, 

CBETA(中華電子佛典協會)나 SAT(大正新脩大蔵経)에서 제공하는 종파(宗派)별 혹은 특정
경전에 귀속되는 속장경(續藏經)별 분류에 의한 경전 정보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교학’과
‘수행’을 고려한 분류체계인 ‘신해행증(信解行證) 분류법’을 통해 한국 불교의 고유한 성격
인 통불교사상(通佛敎思想)을 살려 대장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차기 연구: ‘신(信), 해(解), 행(行), 증(證)’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개발

•

단, ‘신(信), 해(解), 행(行), 증(證)’ 의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고려대장경 목록 중 그 설

계 대상으로 삼는 경전이 ‘신(信), 해(解), 행(行), 증(證)’ 으로 분류된 문헌적 근거가 있는 경

전에 한(限)한다.

• 불전은 상당수 부처의 출현과 함께 개시오입으로 인한 신해행증(信解行證)의 과정을 밟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령 신해행증(信解行證) 사분과(四分科)로 경의 대의를

분류한 청량징관의 『화엄소』 가 있고, 이 『화엄소』 의 신해행증 분류를 저본으로 화엄

경의 장절을 분류하여 주석한 진언의 『화엄품목문목관절도(華嚴品目問目貫節圖)』가 있

다. 이와 같이 고려대장경 중 화엄경을 비롯한 여타 신해행증 분류를 갖는 경전들을 대상으

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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